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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사께서는 앞전 대론때 저를 "적대자(敵對者, opponent)"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된 견해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는 저를 "친구(friend)"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 앞에 화요일 오전 그의 대론에 의하면 목사님께서는 불교 경전에서는 인간을 동물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는 그러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가 말한 인간과 

짐승을 비유한 것은 불교가 아니고 오히려 목사들 자신들이 신앙하는 기독교에서 그 비유를 찾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도 저는 기독교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해서 다시 한 번 그 실 예를 들어 

그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구약성서 전도서 제 3 장 제 19 절에 의할 것 같으면,  

"인생(人生)들에게 임(臨)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一般)이라 

이 모두가 동일한 호흡을 하며 이들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로다."  

 

이와 같은 성경의 구절은 사람을 짐승들과 비유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좋은 증거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과 축생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목사가 

주장했습니다만, 위에서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연기설의 난해함을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밧투캄모 아함 앗자(Vattuk mo aha ajja)"라는 

계문을 해설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르침은 대단히 섬세 미묘하다는 취지로서 인용한 것이지 결코 

저 자신이 붓다고사보다 더욱 위대한 철학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이 붓다고사보다 더욱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목사께서는 제가 붓다고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저의 대론자 목사님께서는 제가 그에게 파알리어의 지식이 부족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대론자인 목사님께서는 또 다시 연기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리 없는 길고 긴 연설만을 

나열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목사님의 논설을 그 누구 한 사람도 이해치 못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기설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혼돈시키는 크나큰 

모순투성이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연기설은 그가 주장하듯 결코 우리 인간들을 혼돈시키며 

크게 모순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또 선천적인 의식과 후천적, 즉 감각의 움직임에 의한 의식의 구별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구별을 이해했다면 불교의 연기설은 인간들을 혼돈시키고 

모순된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제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연기설이라는 불교 교리가 아버지는 아들에 의하여 태어나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말할 때는 원형(円形, rotundity)의 탄생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야말로 이러한 탄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했을 때 여호와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여호와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聖靈, Holy Ghost)은 

마리아의 태내에 임신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여호와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며, 

마리아는 여호와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마리아의 남편이 되며, 마리아는 여호와의 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그의 부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은 언어 도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비유를 가지고서 불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논리는 오히려 불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설에 가장 

적합하며 그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한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문에 이와 같은 

비논리적인 그의 반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라고 그 어느 종교도 철학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목사님의 생각은 새로운 표현의 사고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영혼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여행을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넌센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미신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의해서, 우리들의 논리는 오히려 그들의 비정당성을 

밝힌 결과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설명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애당초 기독교 측의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만약에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아니겠느냐?"는 저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없었으므로 목사께서 자기 멋대로 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론을 

전개하겠습니까?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더욱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천국에는 강력한 신들만이 존재하고 



그곳에는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삶을 얻으리라(shall be made alive)"라는 말을 제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말들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제 15 장 22 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펴 보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상의 생명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인 천국으로 

가는 영혼의 형상과 모습은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영혼이 그렇게 정교하다면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색계(無色界)에 태어나는 인간들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저의 친구 목사께서는 무색계인 범천에 태어나는 영혼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천이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 그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가 말하는 

영혼을 범천의 본질과 비유한 것은 크나큰 모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전 중에 대론한 전도사 사리만나씨의 연설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450 년 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엮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앞에서의 대론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듣고 싶으시다면 <사마야 산그라하(Samaya Sangraha)>라는 잡지의 제 4 절에 그 설명을 

상세히 게재하고 있습니다.(그는 참고 잡지를 기독교도들에게 전해 주었다)  

 

목사님께서는 모세가 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전혀 무의미한 결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나라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자기 나라로부터 도주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께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구약성서 출애굽기에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쭉 범죄자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결코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듯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은 범죄자가 기록한 성경을 읽고 또한 그 가르침을 믿고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모래를 짜서 기름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목사님의 주장은 전혀 무의미한 노력이었음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다른 많은 사실을 대조해 보았을 때 기독교는 결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지상 최대의 종교로 믿고 있는 기독교도들은 지금 당장 그 

삿된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종교에 귀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께서는 불교의 앙굴리마라 87) 존자가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앙굴리마라 존자는 결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 한 마리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목사께서는 자신이 말한 것을 불교 성전에서 입증해 보이려고 했습니다만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목사께서 찾고 있던 살인자 앙굴리마라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앙굴리마라라는 이름은 그가 깨달음을 얻은 뒤의 이름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존경하며 숭배하는 것은 부처님께 귀의해 깨침을 얻은 뒤의 앙굴리마라 존자인 것입니다. 

출가하기 전에 죄를 지은 자는 앙굴리마라 존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앙굴리마라 

존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재가인으로 있던 그를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란티카(Harantika, 도둑), 알라바카( avaka, 살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베산타라 왕의 보시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오늘 아침 

전도사 시리만나씨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말씀드린 대답이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적합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보살이 자기 부인을 타인에게 기부(보시)한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테리 아파다나(Ther Apad na, 長老尼의 비유)의 설문 중에 "네카 코티 

사하사니 바리얏타야 다아시맘(neka ko i sahass ni bhariy tth ya d si ma )" 등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 속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입증할 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바라문으로 위장하고 온 사크라(Sakra, 帝釋) 천신에게 베산타라 왕이 자기 부인을 기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리얏타야 다아시맘(bhariy tth ya d si ma )"이란 말의 뜻은, "당신은 타인인 나에게 

부인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천신은 맛디이(Madd ) 왕비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베산타라 본생경>에 의하면 베산타라 왕이 자기 부인을 사크라 천신에게 

보시를 했으나 사크라 천신은 즉시 그녀를 베산타라 왕에게 돌려보냈습니다.88)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설문은 저의 대론자인 목사님께서 주장하는 바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명확히 입증하고 싶다면 보살의 부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부인으로 

있었는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대론자인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상의 대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아가타가타난( gatahagat na )"이라고 하는 파알리어 문장을 들추어 이 

문장이 불교 성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장을 우리들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불교 성전이 존재한다면 그 경전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께서 그 같은 경전을 명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살이 수행 중 그의 보시행으로서 눈·머리·육신과 혈액·부인과 어린애를 원하는 타인에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시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열성과 정열이 

없으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표이며 안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파란타파와 수손디야 <본생경>을 인용하면서 불도를 수행하는 보살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타에 대한 비난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불교 혹은 불타 그 

어느 쪽도 그의 언동에 의해서 명예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번뇌에 오염된 중생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번뇌에 오염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번뇌를 끊어 버린 불타에게 불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십바라밀 89)을 완성한 보살들은 

잘못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우리들은 단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깨달음의 경지에 든 

후로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일상 귀의하며 존경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은 이러한 불타이지 십바라밀을 수행하는 

보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께서 그러한 보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구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붓단쿠라(Buddhankura)"라는 의미를 "허약한 묘목(苗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넌센스를 말한 것은 그의 지식이 부족한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불타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며, 어린애들의 평균적인 지식마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미산이 존재한다는 의미의 "시네루 비카베 팝바타 

라아자(Sineru bhikkave pabbatar j )"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수미산이라는 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는 지리학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리학을 만든 사람은 이삭 뉴우턴(Isaac Newton, 1642-1727; 영국의 과학자이며 

수학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설을 비판해서 모리슨(R.J. Morrison)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영국의 학자가 저술한 책을 저는 여기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의할 것 같으면 뉴우턴의 지리학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인용하여 도움을 청한 뉴우턴의 지리학에 의하면 밤(야간)은 지구의 자전에 연유함이라 합니다. 

그러나 모리슨의 저술에서는 태양이 회전하고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의 과학자들 자신조차도 결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리학을 가지고서 불교의 교리를 옳지 못하다고 반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진 지구 모형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지구 모형은 

뉴우턴의 지리학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가 반론으로 던진 볼을 이제 

다시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모리슨 역시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구가 회전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저술에서 충분한 증거를 보여 주었습니다.90) (모리슨의 저술을 

기독교 측에 전해 주었다.)  

 

이 저술은 당신이 저에게 공격의 무기로 던진 볼을 다시 당신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영국의 과학자 및 <태양의 법칙(S rya Siddh nta)> 등의 책을 저술한 

범어학자들간의 지리학에서도 아직은 확실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지리학에 관한 이론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지리학을 가지고 불교를 공격하려고 생각한 것은 전혀 

무의미한 노력이었으며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북쪽에 수미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보여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침반을 그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해도 결코 다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북쪽에서는 자석을 끌어당기는 그 무엇인가의 물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미산은 4 대륙의 북쪽에 위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석을 

끌어당기는 것은 수미산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나침반의 자석 바늘 역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침반의 바늘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항상 북쪽만을 가리키는 것은 북쪽에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은 수미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수미산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왜 북쪽으로 향해 있는가를 영국의 과학자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한 과학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어느 분들도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은 단 한 사람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미산보다 거대한 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께서는 수미산과 같이 거대한 산, 즉 약 2 만 5 천 마일(약 4 만 킬로미터)의 원주를 

가진 산이 이 작은 지구에 존재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 또한 전혀 무의미한 

노력에 불과했음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원주는 뉴우턴의 논리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는, 뉴우턴의 타당하지 못한 

과학에 따라서 생각되어진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그의 학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길이의 단위인 유순(Yojana; 인도의 거리의 단위, 由旬)의 정확한 길이를 

본 고장인 인도의 학자들도 알지 못하며 여러 학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길이를 

목사님이신 당신께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수미산에 관한 목사님의 반론에 대해서 저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으리만큼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미산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한 저의 증거는 가장 적절했고 

논리적이었으며, 수미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목사의 반증은 전혀 비논리적이며 

효과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음으로 귀신에 들려서 미친 정신이상자 승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불교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한 승려가 병에 걸린 것은 병든 그 자신의 불명예는 될지언정 불교 전체의 

불명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 속에서 부도덕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명상법을 지도하고 그것을 실천케 하면 그 

사람의 정신에 혼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불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부처님 생존시에는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고 신심이 없는 어느 한 승려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불교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악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죄를 저지르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불교 전체의 불명예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불타가 악행을 한 승려에게 처벌을 한 것은 계율을 만들어 놓은 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계율을 만들기 전에는 그러한 승려를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한 예로서, 만약에 누군가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에 의해서 그에게 왕이 처벌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 성립되기 전에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타가 계율을 만들기 전에 죄를 지은 자에게 처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타는 죄를 지은 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목사님의 지식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무지(無知)의 소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장(불교의 계율을 기록한 경전)에는 어떠한 승려가 어떠한 죄를 지어 어떠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얼마나 순수하며 명철한 종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께서 승려들의 죄를 나열·지적한다 해도 불교를 비판하는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께서는 이 앞 대론에서, 계율을 기록한 율장을 의하면 어떤 승려가 어느 여인에게 

임신이 중절되도록 지도한 죄로 인해서 불교 교단으로부터 파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론자께서는 그 악행을 자행한 승려가 다만 처벌을 받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장에서는 그의 발언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전에 있는 

것은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은 있다고 하는 이 목사의 발언은 불교의 그 어느 부분에도 불명예를 

초래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목사님께서는 춘다라고 하는 불교 승려가 불타에게 돼지고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춘다라고 하는 

재가 신자가 수카라맛다바(Sukara Maddava)91)라는 반찬과 함께 음식을 불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드신 것으로 인해서 불타가 병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닙니다.92)  

 

왜냐하면 그 대접을 받지 않았어도 그 이튿날은 불타께서 대열반(大涅槃)에 드시기로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만 불타의 최후의 식사로서 기록되고 있을 따름이지, 불타가 이 식사로 

인해서 병환이 났다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타가 다른 음식을 드셨다고 한다면 그 음식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이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해 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목사님께서 반론한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전도사의 반론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삼귀의 93) 문제, 구족계(具足戒)에 대한 논쟁 문제, 아라라카라마와 웃다카라 

라마풋타라는 선인(仙人)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불타가 이미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귀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타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바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불타의 죽음에 관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불타의 죽음은 3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번뇌의 죽음(Kle a Parinirv a, 

煩惱般涅槃)이며, 두 번째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Skandha Parinirv a, 蘊般涅槃)이며, 세 번째 

죽음은 불사리 94)의 죽음(Dh tu Parinirv a, 舍利般涅槃)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불타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우침을 성취했을 때였으며, 두 번째 죽음은 

말라바(Mallava; 부처님 당시 인도의 16 대국의 하나) 왕국의 사알라(S la; 娑羅)라고 하는 마을 

숲 속에서 육체의 5 가지 각 구성 부분(色, 受, 想, 行, 識)이 끝났을 때, 즉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며, 세 번째 죽음은 불타의 사후(死後) 5 천년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불타의 사후 

5 천년 후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불타의 모든 사리(유골)가 그가 깨우침을 얻었던 인도의 

보리수가 있는 곳으로 저절로 집결되어 생전에 불타의 육신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천신들에게 극히 짧은 시간에 법을 설하고 불사리 그 자신이 화장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2500 년 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때까지 불사리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불타가 완전히 죽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타가 이미 죽어 

없어져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전도사의 의견은 결코 올바른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타가 생존시와 똑같이 

선근공덕을 쌓아 부처님을 안치하고 있는 사리탑에 공양하고 불상이 모셔져 있는 곳에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며, 이 같은 실천 행위는 불교 신도로서 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언제나 새롭게 하며 공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자에게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늘 살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법(Dharma, 진리)에 귀의한다는 것은 불경에 귀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불타의 

가르침이며, 그 법은 불타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실행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가(Sa gha, 승단)에 귀의한다 함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승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승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승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리야(arya, 성스런, 

성자) 승가이며, 두 번째는 삼무티(sammuti, 집단에 의한 선출·선정) 승가입니다. 아리야 

승가라고 하는 것은 4 가지 과(四果)95)를 증득한 수행승들을 가리키며, 삼무티 승가는 4 가지 

계율의 방법에 따른 구족계의 의식에 의해서 비구승의 한 사람이 된 자를 의미합니다.  



 

승가에 귀의하는 우리들은 아리야 승가에의 귀의인 것입니다. 아리야 승가를 숭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들은 무한한 선근공덕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말에는 

이상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족계에 관해서 전도사는 <라크리비키라나(Lakrivikirana)>라고 하는 신문에 게재되어 

있던 구족계에 대한 논쟁을 인용했습니다.  

이 논쟁의 참가자는 샴파와 버마파의 두 명의 승려라고 전도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에는 이 두파 어느 쪽의 승려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에 참가한 그들은 가명으로 

출석한 야심에 찬 이들이었습니다. 이 논쟁에 참가한 두 명의 가명의 승려가 거기에 참가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참 구족계에 관한 대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야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계획을 증명해 달라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족계에 관한 논쟁은 그곳에 참가한 두명의 승려의 문제이지 우리 불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불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도사의 빈약한 지식을 더욱 명확히 할뿐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반론을 제시한 아라라카라마 및 웃다카라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밧데가마(Baddegama; 스리랑카 남부 지방의 한 마을)와 이전에 행해진 다른 지방의 대론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의 대론 내용이 담긴 출판물을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기독교도들에게 전해 주면 그것에 관한 충분한 대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도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보충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불타가 갖고 있는 천안 96)의 지혜는 언제나 사물을 보는 지식이 아닙니다. 불타는 단지 

그가 보길 원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그의 지혜를 움직여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불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물론, 우리들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우리들 인간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뜨고 있을 때에만 사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 보이질 않는다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만으로 우리들 인간들이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불타께서 성도(聖道) 후 아라라카라마와 웃다카라마 풋타에게 설법하려고 했을 

때는 불타 자신이 천안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천신이 그들이 죽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불타께 보고했습니다. 그때에 

불타가 천안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세상에 

다시 태어났는가까지를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생전시부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법을 하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지옥과 같은 괴로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타에게 그러한 지옥의 눈의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의 친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대변을 보고 있는 것, 혹은 소변을 보는 것 등을 항상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것들을 언제나 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괴로움은 

그야말로 지옥의 괴로움에 비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괴로움은 불타에게는 없습니다. 언제나 일체 사물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불타는 항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항상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지혜의 눈은 

대단히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필요로 할 때만 그 지혜를 

발휘해서 관찰할 수 있는 불타의 지혜의 눈은 대단히 행복한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라라카라마와 웃다카라마에 관한 문제는 이상으로 충분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독교인 친구들이시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독교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도들은 천지 창조자가 그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증거가 기독교 

성경 자신에게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제 1 장 제 2 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떠 있어 운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 표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 것도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확신할 수 있도록 중요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야자수 열매가 1 년간 야자나무 위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이 야자수 열매 속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물에는 1 년이 지나도 벌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야자 열매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으면 몇 일도 지나지 않아 벌레가 나고 맙니다. 구멍을 뚫지 않았을 때는 설혹 

1 년이 지나도 벌레가 나질 않았는데 왜 구멍을 뚫자마자 몇 일도 지나지 않아 벌레가 났을까요?  

 

만약 야자수 열매에 뚫린 구멍에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봉해 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결코 벌레가 생기질 않습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 대기의 공기가 통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미생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불, 그리고 물의 요소들은 상호 합성되면 그 

무엇인가 미생물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떠 있어 운행하신다"라고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만물이 탄생하는 원인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물은 공기, 불, 물의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천지의 창조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요소, 즉 공기, 불, 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구제자도 수호신도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보편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편재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처음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틀린 논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항상 공존(共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요소 속에서 

불과 물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체라고 말하는 것도 옳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의 

명칭들도 기독교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Father), 아들(Son), 성령(Holy 

Spirit)인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그들의 하나님(God)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Brahm ), 비슈누(Vi u u), 마헤슈바라(M he 

var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칭은 어찌되었건 이것들은 모두 조물주(造物主)인 

것입니다. 이 외에는 조물주 혹은 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기독교의 신자들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단의 나무(Forbidden 

Tree) 열매, 그 나무 열매를 먹는 것, 그리고 뱀이 아담을 속여서 과일을 먹게 하는 것,97) 과일 

따먹은 아담을 처벌한 것 등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신이라고 기독교 신자들은 결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단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 그리고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단의 나무 열매는 아담이며, 뱀은 성적인 음욕이며,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 열매를 먹은 이브에게 내린 처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처벌 때문에 이브와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의 그 

괴로움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구약성서 창세기 제 3 장 16 절)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 나무 열매를 먹은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 작성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탄생된 것과, 아담과 

이브의 성교에 의해 출산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이유로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처벌로서 

부과한다고 정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스리랑카에 "호박(pumpkin)98)도둑은 그의 어깨에 남은 

자국을 보면 안다"는 말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담과 같이 현명한 사람들은 

이브에게 가해진 처벌을 보고서 금단나무 그리고 뱀과 과일을 따먹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 여러분! 당신들께서는 인간의 생식(生殖)에 관한 성경의 우화를 이해하지 않은 채 

창조신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분한 자료의 입증으로서 

기독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의 환상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며,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 인간들이 고뇌와 고통 속에서 구제 받기 위해서 신앙할 필요가 있는 종교가 

아님을 적어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아직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불교가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인가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최후를 

장식하는 저의 견해이므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더욱 더 자기 자신들이 

고차원적이며 정신적 양식인 일상생활의 종교문제에 대해서 재고해야 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 

보람있는 삶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인간은 올바른 종교에 귀의하여 그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선근 공덕을 쌓고 노력하지 않는 

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교, 진리의 종교가 어떠한 

것인가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컨대 황금의 장신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기 전에 황금 세공인에게 그 금이 

순금인가 아니면 18 금인가 등의 가치를 판단해 받은 다음에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고 18 금을 순금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사고 나면 반드시 손해를 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도 그 선택에 있어서 현인(賢人)들에게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의 현인들은 이 지구의 대지와 같은 무한의 지혜와 선견의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수행뿐만이 

아니라 세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학문, 기술, 예술 등 각 분야를 완전히 습득하여 인망과 

덕망을 겸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인들은 예전의 현인들이 걸어온 발자취에 몇만 분의 일도 지혜와 덕망을 

겸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날의 현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없는 

모든 지혜와 덕망은, 그들은 이미 존재치 않으나 예전의 현인들이 남겨 두었던 우수한 저서들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에 의해 기록된 주옥과 같은 저서를 보고서 진정한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저서는 베다(Veda)99), 푸라나(Pur a)100), 의학, 천문학 등 지혜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베다비야사(Vedavy sa)라고 하는 현인에 의해 

저술된 <바가바타푸라나(Bh gavathapur a)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계문이 실려 있습니다.  

 

"현대적인(이 문헌 서술 시대에서 본) 시대가 되면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미혹(迷惑)에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불타라고 하는 성인이 쿠카타테스(Kuka e u)라는 곳에 탄생할 것이다."  

 

현 시대를 카리유가(Kaliyuga)라 하고 그 이전의 시대를 드바파라유가(Dv parayuga)라 하며, 이 

드바파라 시대에 생존했던 선인(仙人)이 이것을 저술한 것입니다. 드바파라 시대의 선인이 위에서 

말씀드린 계문 속에서 현대적인 시대가 오면 현재 인도의 부다 가야(Gaya Seersa)라는 곳에 



불타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타가 성도하기 수천 년 이전에 벌써 선인들이 

부처님 탄생을 예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가바타푸라나>는 불교 관계의 책이 아닌 선인들의 말들을 기록한 저술입니다. 그러므로 

불타의 출현을 예언한 것은 불교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종교의 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인들이 예언한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 여호와라고 하는 창조신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제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육식을 좋아하는 자들이 기록한 것과 같이, 

살해한 비둘기, 양, 염소, 가축 등의 수를 기록한 성경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패된 성경을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 누구도 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한 서양의 학자들도 선뜻 신앙하려고 하지 않는 기독교를 

왜 전통적인 불교국인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우리들은 이와 같은 기독교를 결코 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독교를 신앙했던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기독교를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의학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해와 같은 자비심으로써 고대의 선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과학입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의학은 고대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오는 아유르베에다 101)를 

의미함)  

 

유명한 의학 서적의 하나인 <바이삿자 칼파(Baisajja Kalpa)>에 불교의 위대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계문에 의하면,  

 

"핏팔리(Pipphal , 학명: Piper Longum), 바아사(V s , 학명: Adhatoda vasica), 부루(Bullu, 학명: 

Myrobalam), 슌티( u h , 학명: Zingiber Offloinale), 카삼빌리야(Kasambiliya, 학명: Tragia 

Involucrata)102) 이 5 가지 나무 열매 및 약초를 푹 달여 마시면 기침병과 열병이 치료되는 것은 

마치 불교를 실천해서 윤회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전적인 의학관계로서 고문(古文)에서도 불교의 수승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연과학에 관한 고서에서도 불교의 수승한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천문학은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고대의 

성현들이 만든 천문학의 일부인 점성학(點星學)에서도 그러한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점성학에서는 점성도(點星圖)로써 그 별의 위치를 보고 각 개인의 전생에서의 선악의 행위 

여하에 의한 결과로서 현세에 그 사람의 인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만약 점성도에 토성(土星)이 출생좌(出生座)에 위치하고 용의 머리(rahu)가 

사자좌(si ha)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전생에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둑질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며, 또 현세에서 죄를 짓고서 내세에 

라우라바(Raurava)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는 운명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로서도 (점성학에 의해서) 전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에게는 전생이 있다고 하는 불교의 교리가 틀리지 않는 올바른 종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생이 없다고 부정하는 기독교는 참 종교가 아닌 그릇된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사쿠마라차리타(Da akum racarita)라는 시를 지은 당대의 시성(詩聖) 단딘(Da in)의 저술인 

<카비야다르샤(K vy dar a)>103)에 의할 것 같으면, 불타의 말씀은 오직 진리뿐이며, 추호의 

거짓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교를 찬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행무상이라고 불타가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닌 분명한 진리이다"라고 하며, 이것을 

주석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멸하고 생한다는 진리는 불타의 가르침이다"라고 

불교의 참 진리성을 찬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가 그 어느 종교보다도 수승한 종교임을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타 문헌에서도 

얼마든지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월등히 수승한 

진정한 종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서 불교와 기독교를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한 자료와 

논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독교를 버리고 진정한 진리의 종교인 

불교를 신앙하시고 실천수행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불교의 수미산설에 관해서, 세계를 항해하는 항해자가 수미산과 같은 

거대한 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미산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께서 말씀하듯이 우리들 인간의 육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금단의 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자들이 "금단의 나무"가 생식하고 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한 일은 문헌이나 새 소식에서도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수미산이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저는 아트만( tman, 영혼)과 푸라마(pr a, 생명) 등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히 어려운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 일상 생활 중에서 극히 일반적으로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참된 종교인 불교를 신앙하시어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멀리 떠나 열반(nirv a,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경지)이라고 하는 안락한 세계에서 생활하도록 

노력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는 바입니다.  

 

모호티왓테 구나난다 스님의 대론이 끝나자 1 만여 명의 불교, 기독교 신자들이 일제히 사두, 

사두(S dhu, S dhu)104)라고 소리 높여서 제창했다. 어느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행동에 

불쾌감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불교인들, 기독교인들 그 어느 쪽에서도 소동과 난동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평온했다. 모호티왓테 구나난다 스님과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정숙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군중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때 불교 신자들은 대단한 기쁨에 차서 

집회에서 해산했고 기독교 신자들은 불만이 끓어올라 울분을 참지 못하는 듯한 기분으로 

집회장을 떠났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OJ&qid=2finu 

 

 


